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 이때부터 가사의 공평한 분담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한다. 한 가정을 

이룬 남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사와 더불어 육아의 공평한 분담에 대해 끊임 없이 논의하

게 된다. 우리 가정은 이 논의를 4번이나 거쳐 현재의 양성평등하고 공평한 가사, 육아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아이 넷을 낳고 키울 수 있게 해 준 장본인인 우리 남편과의 공평한 가사, 육아 분담의 시작은 

육아도 살림도 일정 부분을 뚝 떼서 각각 자신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맡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정, 부 형태가 아니라 한 가지 일에는 한 명의 담당

자만 존재한다. 일을 나누는 기준은 효율과 선호다. 각자 잘하는 걸 한다. 내가 전업주부였을 때

와 워킹맘이 된 지금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남편과 나는 철저하게 역할이 분담 되어있다. 평일 아침, 저녁 식사 준비는 내 담당, 주말 아침 

식사 준비는 남편이다. 주말 점심, 저녁은 교회에서 먹거나 가족 행사로 외식하는 경우가 있어 유

동적이지만 집에서 먹게 되는 경우 점심 식사 준비는 남편,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한다. 남편은 

스파게티나 볶음밥 등 일품요리를 잘 만들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주말에 먹는 특별한 음식을 

가족들이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고 뿌듯함을 느낀다고 한다. 평일에 내가 아침, 저녁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주말 아침, 점심, 저녁 설거지는 남편의 몫이다. 이렇게 일을 나눈 배경을 소개하자

면 우선, 남편은 아침잠이 없는 편이다. 늦잠을 잘 수 있는 주말에도 일찍 일어난다. 그래서 남편

이 주말 아침 담당이 되었다. 아침 잠이 많은 내가 평일 아침 담당인 이유는 출근 시간이 남편보

다 늦고 회사가 가깝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다. 빨래는 내가 담당 한다. 옷

뿐만 아니라 이불, 커튼, 소파, 인형 등의 모든 빨래는 모두 내 담당이다. 이유는 내가 집안일 중 

그나마 빨래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빨래가 집안일 중 가장 성취감을 크게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빨래 개는 것은 빨래 반장인 첫째의 주도하에 아이들이 담당한다. 

 

 남편은 화장실 청소, 음식물 처리, 가전을 담당을 담당하는 기계설비부다. 나는 분리수거 담당이

다. 분리수거와 음식물은 항상 같이 나가서 버리거나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간다. 남편은 비위

가 좋은 편이고 나보다 힘이 세고 기계를 잘 다루기 때문에 집안일 중 궂은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도맡아 한다. 이 점은 남편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남편은 주로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있는 

집안일, 나는 보통 빈도가 높지만 난이도가 높지 않은 집안일들을 매일매일 한다. 그리고 나는 구

매팀으로 집안의 모든 물건이나 음식을 구매하고 가계부를 쓴다. 결혼하고 나서 대부분의 시간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전업주부로 살기도 했고 맞벌이인 지금도 나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퇴근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어 자연스럽게 쭉 담당하게 되었다. 남자

라서, 여자라서가 아니라 출퇴근 시간, 선호도, 차별이 아닌 남녀의 차이에 따라 가사를 분담한다. 

 우리 부부는 운동도 나눠서 한다. 남편은 평일 월, 수, 금, 나는 화, 목에 각자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 시간은 저녁 먹고 나서 19시~21시다. 나는 화, 목 주 2회라 19시부터 21시까지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남편은 월, 수, 금 주 3회로 20시부터 21시까지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둘 다 운동

을 빠지는 날은 거의 없다. 남편은 가끔 시간이 나면 헬스장을 가기도 한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

터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고 다는 35세까지 운동과 높은 벽을 쌓고 살았다. 넷째가 태어나고 6개

월쯤 지나자 이제 운동을 해야한다며 남편이 내 등을 떠밀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운동이 지금



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아이가 넷이지만 부부가 둘 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모든 가정이 그

런 건 아니지만 아이가 있어도 돌 정도 지나면 아빠들은 축구나 골프 등 운동모임을 즐기는 경우

가 더러 있다. 그러나 엄마들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야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아쉽다. 우리 부부가 같은 센터에서 운동을 하는데 아이가 넷인 엄마, 아빠가 운동에 나오는 

걸 모두 놀랍게 생각한다. 그래서 부부가 요일을 나눠서 운동을 다닌다고 하면 모두 신기해하면

서도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한다. ‘내가 아이 키울 때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도 있다. 우리 부부가 아이 네 명에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4살 임에도 운동을 

하며 심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모두 양성평등에 기반한 일상 속 공평한 역할 분담 덕분이라

고 생각한다.

 가사, 운동에 이어 육아도 분담한다. 초등학생이 된 첫째, 둘째, 셋째, 세 아이는 크게 손이 가는 

일은 없지만 학교에서 오는 가정통신문 및 준비물, 교회 부서별 단체 채팅방, 아이들 학원 및 운

동 센터 일정 관리는 내가 한다. 남편은 아직 손이 많이 가는 넷째 담당이다. 넷째 등원, 자기 전 

씻기고 책 읽어주고 “잘자”라고 하는 것까지가 역할이다. 넷째 하원은 퇴근 시간이 빠른 내가 

퇴근하면서 한다. 월, 수, 금 둘째, 셋째 수영 끝나고 집으로 데려오는 건 남편 퇴근 시간과 시간

이 맞아 남편이 퇴근하면서 한다. 최근에 추가 된 남편의 역할은 첫째 수학 과외인데 이건 유급

이다. 이과에 공대생이었던 남편은 훌륭한 수학 선생님이다. 나는 남편에게 용돈을 더 주는 것 같

아 기분이 좋고 남편도 용돈이 늘어나 매우 만족한다. 완벽한 윈윈이다.  

 

 우리의 모든 역할 분담은 냉정할 정도로 철저하다. 시간이 정해진 약속이나 독감과 같은 전염병

에 걸리지 않으면 맡은 역할은 맡은 사람이 해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아이들도 각각 빨래, 

청소, 정리 영역으로 나누어 각자 맡은 역할을 한다. 이는 용돈을 주는 근거가 된다. 나는 종종 

저녁 설거지가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남편에게 부탁하지 않고 그냥 참고 한다. 점점 책임감이 강

해지는 것 같은 건 기분탓일까. 매우 드물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설거지 쿠폰을 제시하며 평일과 

주말 1회 설거지를 바꿔서 할 때도 있다. 그때그때의 사정과 현평을 보아 일을 처리하는 재주. 융

통성이라고 말하고 싶다. 

 

양성평등이라고 해서 꼭 여자가 차를 고치거나 전등을 가는 일을 하고 남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나 요리를 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건 오히려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한 우리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우리 가정에 맞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

는 양성평등의 실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각, 함께 성장하고 있다. 각자의 가정과 환경, 

상황에 맞는 양성평등 실천 사례가 많이 생겨나면 좋겠다. 작고 많은 사례가 모여 양성평등한 사

회가 되면 더욱 좋겠다. 


